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◐ 첫 번째 관계 : 코는 건강의 바로미터다

가만이 생각해 보면 사라져가는 옛 풍경들이 참 많다.

초가지붕 위의 둥근 박, 집집마다 저녁밥 짓는 굴뚝의

연기, 그리고 누런 코를 줄줄 흘리며 뛰어놀던 골목길의

꼬맹이들. 초가집은 아파트로 바뀌고 밥은 전기밥솥이

대신 맡았으니 그렇다 치지만, 그 많던‘코찔찔이(?)’들

은 어디로 간 걸까?  

60년대,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올망졸망 꼬맹이들 가

슴엔 너나 할 것 없이 손수건이 달려있었다. 용도는 시

도 때도 없이 흘러내리는 코를 닦기 위한 것. 그러나 요

즘 아이들은 입학식 때 손수건을 가슴에 달지 않는다.

이유는 간단하다. 요즘 아이들은 지독한 감기에 걸리지

않는 한 코를 잘 흘리지 않는다. 그러니까 손수건을 달

고 다닐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. 

그렇다면 요즘 아이들이 코를 잘 안 흘리는 이유는?

그야 요즘 아이들은 잘 먹으니까. 반대로 예전 아이들은

잘 못 먹어서 코를 흘리고 다녔다고 볼 수 있다. 성장기

에는 영양 많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하는데, 단백

질이 결핍된 아이들은 성장이 지연될 뿐 아니라 면역력

도 많이 저하되고, 결핍증세의 하나로 코를 흘리는 증세

가 나타난다. 지금도 영양상태가 불량한 후진국의 아이

들을 보면 복수가 차서 배가 불룩하게 나와 있고, 코 밑

에는 어김없이 누런 코가 흘러나와 있다. 

물론 코를 흘리는 증세가 100% 단백질 결핍 때문은

아니다. 때문에 코를 흘리는 아이들이 줄어든 배경에는

위생상태의 개선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

만, 국민 영양상태의 개선도 우리나라에서 코찔찔이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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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라진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. 코는 영양

상태 판정에 있어 중요한 바로미터인 셈.

◐ 두 번째 관계 : 코는 맛을 본다

혹자는 고개를 갸웃할지도 모르겠다. 맛은 입에서, 더

정확히 말하자면 혀에서 느끼는 거 아니야? 분명 맛은 혀

에서 감지하여 두뇌로 전달되는 감각이 맞다. 그러나 사실

음식의 맛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. 맛은 우리

몸의 감각이 총 동원되어 느껴지는 총체적인 느낌이다. 

코가 없다면, 아니 우리에게 후각이 없다면 우리의 식생

활은 지금보다 훨씬 단조로울지도 모른다. 코의 가장 중요

한 역할은 당연히 냄새를 맡는 것이다. 그런데, 냄새는 단

지 냄새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. 후각은 미각을 도와 음식의

맛을 제대로 느끼도록 도와주는 일등공신이다. ‘향미(香

味)’라는 표현은 그래서 단순한‘맛’보다 한 차원 높은 맛

을나타내는것이고보다종합적인맛을나타내는말이다. 

우리는 시각으로도 맛을 느낀다. ‘먹기 좋은 떡이 맛도

좋다’는 말은 괜히 생겨난 게 아니다. 실제로 먹음직스럽

게 담은 음식은 더 맛있게 느껴진다. 청각으로도 맛을 느

낄 수 있다. 지글거리며 불판에서 구워지는 고

기, 바삭한 튀김을 한입 베머 물

때 들리는‘파삭’하는 소리

가없다면음식의맛은훨

씬 더 밋밋해질 것이다.

심지어는 음식의 온도

나 질감도 맛의 요소가

된다. 그러나 그 어떤

감각보다도 후각은 미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. 

코끝을 감도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, 입안 가득 침이

고이는 상큼한 레몬 향, 깊어가는 가을에 더욱 간절해지

는 그윽한 커피의 향기... 음식에서 향기를 빼놓고 제대

로 맛을 음미할 수 있을까? 코는 냄새를 맡는다. 그리고

동시에 코는 맛을 본다.   

◐ 세 번째 관계 : 코는 건강의 파수꾼이다

흔히 냄새를 잘 맡는 사람들을 가리켜‘개코’라고 한다.

개의 후각은 사람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뛰어나다고

하는데, 암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개코가

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. 식생활에 있어서 코의 중요한 역

할 중 하나는 음식의 신선도를 체크하는 일. 날씨가 더워

지면서 음식이 쉽게 부패되어 식중독 사고가 끊이지 않

는 요즘, 우리의 코가 더 바빠져야 한다. 

대부분의 식품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이 번식을 하

게 되면 식품 고유의 냄새 이외에 불쾌한 냄새를 풍기게

된다. ‘쉰내’라고 표현하는 부패 초기의 시큼한 냄새는

‘먹지 마시오’하는 경고인 셈. 곰팡이가 눈에 보일 정도

로 번식하기 이전에 이미 쉰내가 나기 때문에 시각보다

는 후각을 통해 음식의 신선도를 더 잘 파악할 수 있다.

조금이라도 의심스런 음식이 있다면 먼저 입으로 가져갈

게 아니라 코로 가져가야 한다. 먹기 전 세심하게 냄새를

맡아보는 것만으로도 식중독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.

가정에서는 음식을 조리하는 주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

하다. 대개 여성의 후각은 남성의 후각보다 더 예민하다.

음식을 조리하기 전에 재료의 신선도를 예민한 후각으로

미리미리 체크한다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배앓이를 하지

않아도 될 것이다.

코와 식생활, 언뜻 보기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

보이지만 알고 보면 나름대로 얽히고 설킨 재

미있는 관계들이 있다. 어느 하나도 따로

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이 서로 유기적

인 관계를 맺고 있는 인체의 신비가

새삼 오묘하게 느껴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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